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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고하 송진우 선생의 탄신 129주년을 맞이하여 
선생이 남기신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평생 동안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삶을 살다 가신 
선생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기념사업회 김창식 이사장님과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내ㆍ외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께서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중앙학교 교장을 역임하시고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주도하시며 
우리 민족을 이끌 인재육성에 힘을 쏟으셨으며,
한편으로는 언론인으로서 국민계몽과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민족대표 48인으로서 3‧1운동을 적극 주도하시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으며,
3·1운동 후에는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하여 
일제의 온갖 탄압과 회유를 물리치고 
언론의 정도를 걸으며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민족을 위한 선생의 위대한 
발자취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올 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애국선열들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애국선열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더욱 튼튼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훈’을 매개로 
국민통합과 “새로운 희망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 가는데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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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우리 민족의 독립과 정의로운 역사를 위한
선생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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